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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블리스 오블리제

20세기 첫문이 열리던

1901년 2월 25일, 뉴욕

의 한 호텔에서 철강왕

앤드류 카네기와 금융

왕 존 피어몬트 모건이

마주 앉았다. 이들이

함께 자리한 이유는

카네기철강회사를 거

래하기 위한 것이었

다.

두 거장이 당대 최대

의 기업을 거래하기 위

해 만난 만큼 세인의 이목이 집중됐다. 하지만 거래는 어떤

실랑이도 없이 10여 분만에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. 이날 모

건이 지불한 돈은 4억9200만 달러.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모

건은 카네기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다.

“카네기씨, 세계에서 가장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

음을 축하드립니다.”카네기는 그런 말을 듣기에 충분했다.

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이 1억3000만 달러 음을 감안하면 세

계 최고의 부자로 손색이 없었다.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

이날을 세계 초고의 부자가 탄생한 것보다 세계 최고의 자선

사업가가 탄생한 날로 기억하고 있다.

회사를 매각한 이듬해 워싱턴카네기협회를 설립한 카네기

는 공공도서관 2500개를 지어 미국 전역에 기증한다. 이어

미국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카네기공과대학, 카네기교육

진흥재단 등을 설립하는 데 무려 3억 달러 이상을 쓴다. 이밖

에도 그는 공연예술 최고의 전당 카네기홀을 설립하는 등 예

술과 학문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자선사업을 펼쳤다.

전신전화국 우편배달부 출신인 그가 왜 자선사업을 펼쳤

는지에 대한 사유는 1901년에 쓴《부의 복음》을 통해 밝히고

있다. 그는“부자의 인생은 두시기로 나누어야 한다. 전반부

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,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”

이라고 주창한다. “부자로 죽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”이라고

말하며 여생을 모두 자선사업에 투자에 그의 삶 앞에 그저

숙연할 따름이다.

반면, 카네기와 같은 부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해 평가를 달

리하는 사람들도 많다. 혹자는 부자들의 기부는 막대한 상속

세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절하한다. 또 카네기

와 같은 부자가 탄생하기까지 열심히 땀을 흘린 노동자가 있

는 만큼 사회로 환원하기보다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

는 주장도 제기한다. 이러한 관점에서, 카네기의 기부행위는

자본주의의 야수성을‘나눔’으로 치유한 대표적인 사례로

꼽히기도 한다.

그럼에도 많은 미국인들은 카네기의 자선을 숭고하게 받

아들이고 있다. 이미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그의 정신을 이

어받기 위해 노력했다. 카네기가 도서관을 지어 헌납한지

100년이 지난 후 또 다른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미

국의 9000여 공공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전산화 작업을 위해

5억 달러를 기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.

우리 사회도 조만간 카네기와 같은 부자들이 많이 배출할

될 것으로 기대된다. 특히 젊은 벤처기업가에서 나올 가능성

이 높다. 

‘노블리스 오블리제’는 우리 벤처기업들이 사회와 더불어

성장하는 전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.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,

머지않아 우리 벤처기업인들이‘부의 복음’을 전파하기 위

해 기꺼이 앞장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.

이형진씨는 협회 <나눔문화사업> 자문위원으로 2년간 활

동한 바 있으며, 현재 <아름다운재단>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

“부자로 죽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”
이형진/아름다운재단 고문

▲ 카네기

▲ 카네기홀 전경


